
- 1 -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3. 30.(월) 12:00

(지  면) 2026. 3. 31.(화) 조간

‘해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’ 
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

 - 제주공항 상황실, 국제선 입국세관검색장 등 현장 점검
 -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3월 30일(월), 윤호중 장관이 제주국제공항을 

방문해 해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실태를 점검하고, 중대범죄수사청 

출범을 앞둔 전환기에 국가 수사 역량에 어떠한 공백도 없도록 강력한 

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.

 ○ 이날 합동 점검은 국가 차원의 입체적인 마약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

위해 마련되었다. 합동점검에는 제주경찰청, 제주도청 및 제주세관, 

제주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.

□ 윤 장관은 이날 제주공항 상황실과 세관 검색장을 직접 돌며 마약류 

반입 차단 시스템을 면밀히 살폈다. 

 ○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케타민 사건과 항공기를 이용한 이용한 

필로폰 밀반입 등 지역 내 마약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, 해외 마약 

차단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.

 ○ 윤 장관은 최일선 현장을 시찰한 뒤, 제주경찰청·제주지방해양경찰청·

제주세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.

□ 윤 장관은 범죄 조직이 국가 시스템 개편기의 과도기를 틈타 국내 유통망 

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을 경고하며, 현장 실무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경계 

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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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윤호중 장관은 “정부가 정한 ‘사회 7대 비정상 요소*’ 중 마약은 우리 

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범죄”라며, “관광의 관문인 제주도가 해외 

마약 유통의 경유지가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합쳐 적극적이고 

빈틈없이 대응해 달라”고 강력히 당부했다.

   * 마약범죄, 공직부패, 보이스피싱, 부동산 불법, 세금체납, 주가조작, 중대재해

 ○ 아울러 “마약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국민이 노출되지 않도록 중수청이 

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게 지원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 장 박성민 (044-205-3101

자치행정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식 (044-205-3104)

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단  장 이승재 (044-205-1991)

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담당자 서기관 김도영 (044-205-1992)

http://www.korea.kr

